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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 요지 

*** 물 절약 방안 *** 

지구상 수자원의 2.6%에 불과한 담수는 빙하, 지하수가 대부분이고 호수, 하천수 등의 

지표수는 고작 1.2% 정도로 인류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상 수자원의 

0.03%에 불과하다.  

물 기근 국가 : 지부티·쿠웨이트·몰타·바레인·바베이도스·싱가포르 

물 부족국가: 한국·리비아·모로코·이집트·오만·키프로스·남아프리카공화국 

·폴란드·벨기에·아이티 

 

 

 <표. 1> 주요국가의 생활용수 사용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<출처 ; 1997. 환경부> 

구  분 단위 한국 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

1인당 물소비량 L/일 409 367 331 215 177 

1인당 강수량 톤/년 2,935 5,281 4,624 7,474 3,275 

 

*** 물 절약할 수 있는 사례 *** 

- 자동식기 세척기는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한다.  

- 세탁기도 빨래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한다. [현재 보급되어 있는 세탁기의 90% 

이상이 10㎏ 급이며, 4인 가족의 하루 평균 세탁물 배출량이 3㎏ 수준이므로 적정용량은 

6㎏ 급입니다. 현재 잘 쓰고 있는 세탁기를 작은 것으로 바꿀 수는 없으므로 세탁물을 

모아 빨면 경제적이고 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3kg씩 2회에 나누어 빨래를 했다면 

이제 빨랫감을 모아 한 번에 세탁하세요. 물 소비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. 가까운 



일본의 경우에도 5~8kg 급 세탁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.] 

- 설거지를 할 때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한다.  

-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에도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한다.  

- 먹는 물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 것이 수돗물을 받아먹는 것 보다 훨씬 절약된다.  

- 수도꼭지 등의 누수손실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. 

- 화장실의 변기에 물감 등을 이용하여 누수를 확인한다.  

- 변기에 담배꽁초나 이물질을 넣지 않는다.  

- 변기의 물통에 플라스틱 물병이나 벽돌을 넣어 사용한다.[현재 가정에 많이 보급되어 

있는 변기의 용량은 13리터 급이며 1일 평균 변기 이용 횟수를 7회(대변1회, 소변 

6회)라고 가정하면 4인 가족의 경우 1일 물 사용량은 225리터 수준입니다. 하지만 

‘ 대소변 구분형 절수부속’ 을 설치하면 기존의 13리터급 변기에 비해 67리터(30%정도), 

‘ 사용수량 조절형 절수부속’ 을 사용하면 40리터(15%정도) 절수가 가능합니다. 물론 

절수부속 대신 1.5리터 용량의 물병을 물탱크 안에 넣어두어도 변기의 물을 아낄 수 

있습니다.] 

- 사워 사용시간을 줄인다.  

- 절약형 사워 꼭지나 수량 조절기를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. [5분간 물을 

틀어놓고 샤워를 하면 통상 60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. 일반 샤워헤드는 최대 

유량이 1분당 12리터틀 초과합니다. 샤워헤드를 새로 바꿀 때는 물 사용량이 적으면서도 

물줄기가 세게 나오는‘ 절수형 샤워헤드’ 를 골라 설치하면 최대 유량이 1분당 7리터 

정도에 지나지 않아 40%이상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절수형 샤워헤드는 설치가 

간단해 직접 교체할 수 있으며 값도 저렴합니다.] 

- 목욕시 욕조의 물을 틀지 말고 사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한다.  

- 양치할 때에는 칫솔에 물을 적신 후 컵을 사용한다.  

- 면도시에도 물을 틀어놓지 말고 세면기에 약간만 받아놓고 면도기를 씻는다.  

- 수도꼭지나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한다. 

 

 


